
 
이번엔 ‘5.18 폄훼’ 이사?... 이동욱 자격없다

  천영식 이사가 총선에 나가겠다며 KBS 이사직을 내팽개치고 떠난 지 한 달
이 되어간다.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‘이헌 변호사 카드’를 꺼내들었지만, 언론노
조 KBS본부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하루 만에 좌초됐다. ‘세월호 특조위 활
동 방해 의혹’, ‘법률구조공단 독단 경영 의혹’은 물론 ‘KBS 수신료 거부소송’
을 이끄는 등 과거 이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적들 때문이었다. 

  하지만 ‘이헌 카드’ 좌초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부적절 인사가 거론되고 있
다. 자유한국당이 새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‘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
자’다. 이동욱 전 기자는 누구인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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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* 사진설명 :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1996년 작성한 ‘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’ 기사 ]

  이동욱 전 기자는 ‘5.18 광주민주화운동’과 관련해 지속적인 막말 논란에 휩
싸여온 인물이다. 1996년 4월 월간조선에 ‘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·과장’이라
는 기사를 쓰는 등 오래 전부터 5.18의 의미를 애써 훼손시켜왔다. ‘5.18 학살
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’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사과 요
구를 받아왔지만, 최근까지도 ‘광주민주화운동’을 애써 ‘광주사태’로 부르고, 
5.18을 “소수의 선동가에 의해”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막
말을 일삼아 왔다. 

[ *사진 설명 : 5.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/ 출
처 : KBS뉴스 홈페이지 ]

  이 전 기자의 5.18 관련 막말은 이미 지난해에도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다. 
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됐던 5.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전 
기자를 추천했다가 유족 등의 반발에 맞딱뜨린 것이다. 당시 유족단체들은 국
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‘막말 인사’의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고, 5.18 
진상조사위의 활동 개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기도 했다. 문재인 대통령이 ‘자격
요건 미달’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던 인사 중 하나가 이동
욱 전 기자였다.

  언론노조 KBS본부는 묻는다.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과연 ‘KBS 이사’
로 적절한 인물인가. 방송법은 KBS 이사가 ‘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’해 임명



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. 이동욱 전 기자가 KBS 이사로 입성한다면, 
이사회에서 이 전 기자가 대표할 목소리는 과연 어떤 분야일 것인가.

 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. KBS에는 ‘5.18 폄훼 인사’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고, 
이동욱 전 기자에게는 KBS 이사의 자격이 없다. 또 언론노조 KBS본부가 수차
례 강조해 왔듯, 자유한국당과 정치권에는 KBS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할 어떤 
법적 권한도 없다.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. ‘법을 지키라’는 것 뿐이다. 방송
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관행을 답습하며 부적절 인물의 반복 추천을 기다릴 
것이 아니라, 법이 정한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인물을 보궐이사
로 추천하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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